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겨울철 대비 연안여객선 특별점검 실시

- 여객선 전수점검을 통한 해양사고 사전 예방 -

해양수산부(장관 조승환)는 겨울철을 맞이하여 해양경찰청, 한국해양교통

안전공단 등과 함께 ‘연안여객선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’을 11월 7일(월)

부터 11월 18일(금)까지 12일 간 실시한다.

이번 특별점검에는 정부 점검단과 함께 여객선 안전에 관심이 많은 국민

들로 구성된 국민안전감독관들도 참여하여 일반국민의 시각에서 안전위해

요소 및 불편사항 등을 점검한다. 점검단은 150척의 여객선*을 대상으로 점검

활동을 펼칠 예정인데, 선체 및 항해·통신장비의 상태와 구명조끼 등 구명설비

비치의 적정성, 그리고 여객 승하선 시 안전관리 체계 등을 점검하며, 선원

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도 진행한다. 특히,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가

발생하기 쉬운 겨울철의 특성을 감안하여 난방기구 사용 실태, 화재탐지기

작동 여부 및 소화기 관리 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.

   * 해당 기간 중 선박 정비 및 비운항 선박 등 8척 제외

점검결과 지적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조치하거나 즉시 조치하기 어려운

선박에 대해서는 12월 1일(목) 전까지 조치를 완료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

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
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“국민들이 겨울철에도 안심하고 연안

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객선 내 화재예방을 위한 준비상황과 여객

승하선 시 안전관리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

참 고  겨울철 연안여객선 특별점검 사진

↑ 종사자 안전교육 ↑ 선내 비상훈련

↑ 항해 관련 서류 점검 ↑ 항해 장비 점검


